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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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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Self esteem, Achievement on Mental 
Wellbeing among the Aged

Jong Hee Han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49명의 대상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에 대한 분포의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여가 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정신적 웰빙의 상관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적 웰빙의 정도는 
평균 51.5(±15.1)점, 여가활동은 평균 26.2(±6.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0.2(±5.2), 성취감은 평균 44.4(±8.3)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정신적 웰빙은 여가활동(r=.47, p<.001), 자아존중감(r=.55, p<.001), 성취감(r=.45, p<.001)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성취감 순이었다. 이들 변인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은 
42.7%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함으
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활
동을 반복함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웰빙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self-esteem, and the achievement on ment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in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ere 149 elderly who completed a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statistics 20 program. The mental well-being averaged 51.5 (±15.1); leisure activity
averaged 26.2 (±6.5); self-esteem averaged 30.2 (±5.2), and self-esteem averaged 44.4 (±8.3). The mental well being
of the elderl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hree variables. The leisure activity, self-esteem, and achievement were
strong predictors of the ment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These variables explained 42.7% of the variance in 
mental wellbe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lderly are satisfied with their own situations and abilities, have a 
positive mind by accepting their present state of being, continue social interactions through active leisure activities, 
and set specific goals. The mental well-being of the elderly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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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

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47.7%로 
높아질 전망이다[1].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는 노인을 수
동적 집단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집단으로 재조명하게 하였고, 과거보다 향상된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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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적인 능력 및 생활양식의 변화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을 높였다[2-4].
길어진 노년의 삶은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과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사가 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5-13]정부에서는 
2006년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을 시
작으로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하였다[1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25.6%만이 자
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15], 국내 노인 10.9%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16], 자살률은 1992년 
인구 10만 명당 16.7명에서 2016년 53.3명의 비율로 증
가하여 행복하지 않은 노인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17].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
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정책들이 노인들이 체감하는 삶
의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
라서 노인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의 관심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 삶에 대한 만족이
나 행복감으로 대변되는 웰빙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함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웰빙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정신적 웰빙
(mental well-being) 등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고
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쾌락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개념으로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으로 이해한다

[18,21]. 반면 심리적 웰빙은 자기 실현이론에서 유래하
였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온전히 기능하지를 나

타내는 인간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였다[19,21]. 주관
적 웰빙, 심리적 웰빙 모두 행복과 좋은 삶의 단위를 개
인이라고 간주하여 개발된 개념이라면 Keyes 등(2008)
이 주장한 정신적 웰빙은 개인적 행복, 자기실현과 더불
어 사회의 번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좋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요건을 수용한 것이다[20,21]. 정
신적 웰빙은 정서적 웰빙, 심리적 사회적 웰빙으로 구성
되어 오랜 기간 행복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된 

쾌락주의적 측면과 최근 중요한 행복 지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21]. 노년기는 사회관계 속에서 위치 축
소, 상실과 같은 개인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

회의 흐름 속에서 노인에게 부여되었던 역할과 역할기대

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웰빙을 확
인할 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측면, 즉 사회적 
웰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
인의 웰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Keyes의 ‘정신
적 웰빙’을 확인하고자 한다. 
노인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년기 여가활동은 가족과 사회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며[22] 정신
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노인의 부정적 심리

정서 상태인 스트레스, 우울, 분노 등을 감소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5,23,24,].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의 축소 및 상실은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주위 환경을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게 하

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형성한다. 이는 자아존
중감 저하로 이어진다[24].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노년기에 삶을 조절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 만족도, 
행복감 등과 함께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 정도를 측정하

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5]. 높은 자기 존중감은 
웰빙의 강한 예측 요인 중 하나이며,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총체적 요인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
을 미친다[6]. 노년기에도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고 행
복하려면 자신을 충분히 실현시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

상의 것을 해내게 하는 자기 성취감 또한 필요하다[26].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 애쓰며 적극적이고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자기 성취감은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만족한 삶

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27-29]. 또한 목표를 달성
하는 작은 성취 활동이 반복될 때, 노인들은 자신과 삶의 
가치는 물론, 만족한 삶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노인의 웰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앞서 확인된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웰빙 또는 심리적 웰

빙으로 노인의 행복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평가하였다. 
사회적 안녕, 즉 좋은 삶의 사회적 요건을 수용한  정신
적 웰빙으로 측정된 연구는 긍정적 정서인 ‘감사’와 정
신적 웰빙의 관계[7,8], 노인의 자살 위험과 관련된 연구
[30] 등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적 웰빙과 노인

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여가 활동,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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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과의 관계 및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향후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
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 정신적 

웰빙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정신

적 웰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이 정신

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S시, K시,C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31].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효과크기 산정이 불가한 관계로 Cohen에 의거하여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 정도 수준인 .15,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중간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 3개로 하여 산출 한 결
과 119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49명의대상자가 모집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여가활동

이선미(1991)의 연구를 참조하여 양유나(2004)가 19
문항으로 정리한 여가활동 도구를 사용하였다[32].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이선미(1991)연구에서는 .78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79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3].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 채점 처리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2이다. 탐색적 연구에서는 
Cronbach’s a 계수가 0.6이상이면 충분하다[34]는 
Nunnally(1978)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도구를 그대
로 사용하였다.

2.2.3 성취감

성취감 측정도구는 윤여경(1996)이 사용한 척도를 노
해진(200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8]. 총 
12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취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해진(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2.4 정신적 웰빙

Keyes등(2008)의 정신적 웰빙척도를 임영진 등(2012)
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를 사용하였다

[35]. 6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
진 등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2이었다.

2.3 자료 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광주여자대학교

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승인번호: 
1041485-201704-HR-001-12)을 받았고,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

함한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을 사용
하였으며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α 테스트를 시
행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에 대한 분포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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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영향요
인 확인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령의 분포는 65∼ 74세가 105명(70.5.5%) 으로 가
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87명(58.4%)으로 많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09명(73.2%)로 많았고, 
대상자 중 102명(68.5%)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
며 88명(59.7%)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9)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62 41.6%

Female 87 58.4%

Age
65-74 105 70.5%
75-84 43 28.8%
>=85 1 0.7%

Religion
Yes 109 73.2%
No 40 26.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9 39.6%

Middle School 65 43.6%
Hi School 25 16.8%

Spouse
Yes 102 68.5%
No 45 30.2%

Economic 
Activity

Yes 88 59.7%
No 60 40.3%

3.2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정신적 웰빙 정도

정신적 웰빙의 정도는 평균 51.5(±15.1)점, 여가 활동
은 평균 26.2(±6.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0.2(±5.2), 성
취감은 평균 44.4(±8.3)점으로 나타났다(Table2).

Table 2. Leisure activity, self esteem, achievement, 
mental wellbeing, of the aged  

                                         (N=149)

Mean ± SD Range

Leisure Activity 26.2 ± 6.5 19 - 95 

Self Esteem 30.2 ± 5.2 10 - 50

Achievement 44.4 ± 8.3 12 - 60

Mental Wellbeing 51.5 ± 15.1 14 - 84

3.3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정신적 웰빙의 상관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과 노인의 정신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정싱적 웰빙은 여
가활동(r=.47, p<.001), 자아존중감(r=.55, p<.001), 성취
감(r=.45, p<.001)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3).

Table 3. Correlations for leisure activity, self esteem, 
achievement and mental wellbeing in the aged  

                                          (N=149)

Leisure 
Activity

r (p)

Self 
Esteem
r (p)

Achievement
r (p)

Mental 
wellbeing

r (p)

Leisure Activity 1

Self Esteem .35(<.001) 1

Achievement .32(<.001) .41(<.001) 1

Mental wellbeing .47(<.001) .55(<.001) .45(<.001) 1

3.4 대상자의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
족에 대한 검토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45 
∼ .55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으로 나타나 모
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입력(enter) 방식으로 분
석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으로 자기상관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 한계가 .78 ∼.84 로 1.0 이
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1.18 ∼ 1.29 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
성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Cook’s Distance의 최대값도 
0.09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 값은 없었다. 회
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6.09, 
p<.001)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아존중감, 여가활동, 성취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
인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은 42.7. %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
신적 웰빙 점수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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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self esteem, 
achievement on mental wellbeing among the 
aged                                    

        (N=149)

Predictors B β t p R2 F p

(Constant) -14.59 -2.23 .027 .427 36.09 <.001

Self Esteem 1.09 .37 5.24 <.001

Leisure Activity .63 .28 4.02 <.001

Achievement .37 .21 2.91 .004

4. 논의

본 연구결과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성취감 모두 노인
의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42.7%였다.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자아

존중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측정된 값이 없어 직
접 비교는 어려우나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

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최성범

(2007), 김미정, 김귀분(2013), 김태연, 한은주(2004)의 
결과들[5,9-11,36]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존
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노년기의 삶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12,36,].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 삶
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면 삶의 통제력이 증가하여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13,37]. 모든 역할
에 자신감 있게 활동하던 중녀기에서 노년기로 이동하면

서 신체기능의 저하와 건강문제, 인지능력 감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9]. 
따라서 노인의 정신적 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예술치료프로그램, 운동 및 레크리에이
션, 상담프로그램, 원예치료, 웃음치료, 외모 가꾸기 등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발

표되고 있으며 효과 또한 증명되었으므로[38] 경로당,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한시적이 아닌 연속성
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정적 상관은 자기 자

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

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39]. 높은 교육 수준, 핵가족화, 자녀 수의 감소, 노년에
도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계획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신 노인

층은[40] 기존의 노인들 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이다. 따
라서 미래의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자아존중감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욱 관심을 귀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건강한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행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Humphreys et al(2012), Fox(1999), 
Adams et al (2010) 의 결과들[22,24,41]과 유사하였다. 
특히 신체활동은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며, 자신감
을 높여줌으로써 주관적·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므로
[42] 여가활동은 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가 활동 평균 점수는 26.2(±6.5)로 중간 값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여
가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가활동의 빈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활동의 질

의 문제로 여겨진다. 2017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
인의 2/3가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TV 시청 및 라
디오 청취가 노인 여가참여의 주를 이루고 있다[16]. 노
년기의 다양한 여가활동은 유년기와 청년기 때부터 경험

한 여가경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43]. 다
양한 여가 경험을 할 기회가 적었던 현 세대 노인들은 

여가참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다양한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질의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여

가활동을 노후생활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지만, 이들 
역시 여가활동을 운동, 등산, 친목모임 등에 편중하고 있
어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40]. 신 노인층
은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욕구가 다양하며 그러한 욕구

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주도의 수동적인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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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밑으로부터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즉 
자원봉사, 재능 기부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3,4,14,40]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적 웰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사

회적 접촉의 질과 양에 의존하고 있어[7,8,21] 다양한 여
가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웰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영향요인은 성취감이었다. 성취감은 평균 

44.4(±8.3)점으로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
취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노인
의 성취감 영향요인을 연구한 Wang et al.(2009)의 연구
에서 성취감이 중간값(3.28/최대 5점)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6]. 성취감은 목표 지향적이
고 자기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

는 원동력이다.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직업이나 활동을 통하여 목표, 꿈, 이상 등 개
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6]. 
노년기에도 남은 삶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자기 개발을 지

속적으로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의 다양한 활동

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노인의 자기 성취감은 정신적 웰빙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44].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

는 목표들을 세우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

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

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적극적인 여
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활동을 반복함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웰빙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노인들이 정
신적 웰빙, 행복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신
체적 건강관리 외에 자아존중감, 성취감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요롭지만 
높은 물질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웰빙 프로그램은 타인의 인정과 

물질의 소유가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잠재된 욕구를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또한 개발돼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여가
활동, 성취감으로 타나났으며 42.7%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

기 위해 이들 변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한다면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일반

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
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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